
제43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2일 오후 

4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성대히 개

최됐다. 이날 나성순복음교회에는 감

사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한인사회 

및 교계 인사들과 성도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새로 회장으로 취임한 진유철 목

사는 취임인사에서 “지극히 작은 자

였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다

윗과 같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절

대 긍정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 그리

고 소망을 품고 나아감으로써 남가주

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힘쓰

겠다”며 “많은 교계 관계자들과 수고

해준 분들, 부족한 저를 신뢰해서 믿

음으로 하나가 돼 헌신해 준 나성순

복음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교협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설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

영훈 목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는 사람’(살전1:2-5)이란 제목으로 

했다. 이 목사는 한인과 히스패닉 연

합 부흥대성회 참석차 LA를 방문했

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과 일하시기 원하신다”

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 불만 때문이었다. 50년 동안 조

용기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절대 

긍정적인 생각, 오직 믿음이었다. 우

린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섬

김의 종교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

는 이유는 섬김이 부족하기 때문”이

라며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며, 희생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은 

주고 또 주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

어놓으셨다. 43대 남가주교협이 힘이 

닿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성령 충만

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

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사를 한 이임회장 변영익 목사는 

“한 해 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보

람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

다. 지난 회기엔 커뮤니티와 함께 가

는 교협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LA 선

거구 조정 운동과 동성결혼 교육 반

대 운동을 커뮤니티와 활발히 펼쳤

다”며 “43대 교협 위에 하나님의 은

혜가 가득해서 연합 사업을 잘 펼치

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취임 감사예배는 사회 박효우 목

사(교협 수석부회장), 기도 우광성 목

사(교협 부회장), 성경봉독 황의정 목

사(교협 부회장), 찬양 나성순복음교

회 연합성가대, 설교 이영훈 목사, 이

임인사 변영익 목사, 교협기 이양식, 

취임인사 진유철 목사, 축하영상 조

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홍재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축사 

신연성 총영사(LA 총영사관), 민경엽 

목사(OC교협 회장), 기념패 전달, 회

장단 소개, 이사회 소개 박영집 장로

(신임이사장), 광고 양경선 목사(교협 

총무), 축도 신승훈 목사(교협 증경회

장) 순으로 진행됐다. 

조용기 원로목사는 영상축사에서 

“진유철 목사는 나의 제자로, LA에서 

영적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교협 수장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

러내길 바란다”고 했다. 한기총 회장 

홍재철 목사는 “남가주 1300여개 교

회를 대표해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

다”며 “리더십을 잘 발휘해 남가주 교

회들을 부흥시키는 교협이 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신영성 총영사는 축사에서 “동포사

회 공동체 형성에 있어 구심점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남가주교협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동포사

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

를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

으로도 남가주교협을 통해 우리 동포

사회를 보다 밝은 미래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담당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OC교협 회장인 민경엽 목사는 “교

회들이 연합하면 세상에 빛이 되리

라 믿는다”며 “내년 한해 남가주교협

과 OC교협이 연합해 남가주에 신바

람 나는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고 축사했다.

한편, 43대 남가주교협은 부회장에 

강용순·김기섭·김성민·박형은·우광

성·이동준·이정현·정우성·지윤성·

황의정 목사(각 지역교협 회장)를, 총

무에 양경선 목사, 부총무에 이일·김

철수 목사, 협동총무에 남철우·백낙

균 목사(각 지역교협 총무단)를 임명

했다. 서기 조요한 목사, 부서기 차권

희 목사, 회계 홍성관 목사, 부회계 김

종태 목사, 감사 이흥교·최영대 장로

도 임명됐다. 부이사장은 박홍락 장

로, 최웅진 장로다.      토마스 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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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남가주교협 회장단 이취임식을 마친 후 진유철 회장(첫줄 좌측으로부터 다섯번째), 박효우 수석부회장(네번째), 박영집 이사장(세번째)과 부회장, 이사, 임원들이 기념촬영.

제43대 남가주교협 진유철 신임회장“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대부분의 이

민교회가 제자

훈련을 시도하

지만, 성도들

의 머리만 커

질 뿐 정작 실

질적인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전도훈련을 접목시킨 

제자훈련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동시

에 교회 부흥을 도모하는 교회가 있

어 눈길을 끈다. 

나성한인교회 김성민 담임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자훈련은 

개인의 신앙 훈련에 그치는 것이 아

닌, 전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35년의 역사를 지닌 이 

교회에 김 목사가 부임한 지는 이제 

2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

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키워내고 동

시에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세우

는 것이 그의 목회 철학이다. 이 교회

는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2,30대 젊

은층부터 80대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로 제자훈련을 실시해 왔고, 

최근 11주간은 110명의 성도들이 35

개 전도팀을 구성해 지역주민 220명

을 대상으로 관계전도에 전력을 쏟

아왔다. 

그리고 지난 2일엔 성도들이 그간 

품고 기도해 온 태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해 ‘사랑나눔축제’를 벌였다. 올

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전도축제다. 식

사 준비에서부터 찬양, 율동, 성극 등 

순서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일

궈낸 행사였다. 복음의 메시지가 담

긴 영상물,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퍼

포먼스를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태신자 약 50여 명

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20여 명이 

결신했다. 앞서 지난 7월에 열린 전도

축제를 통해서는 30여 명(15가정)이 

교회에 정착하는 결실을 맺은 바 있

다. ▶2면에 계속

정한나 기자

전도훈련 접목된

제자훈련으로 

부흥하는 교회

김성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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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 본사를 둔 비영리 기

독교기관인 ‘Changing the Face of 

Christianity(CFC)’에서 2년 가량 진

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4명 가운데 

1명은 ‘그다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크리스천포스트

가 보도했다. 

CFC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

까지 자체 개발한 10개의 질문을 온

라인 사용자들에게 던져, 매일의 삶

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

고 있는지 조사했다. 

총 8,475명이 응답한 가운데 71.6%

는 ‘좋은 기독교인’ 혹은 ‘영적으로 성

숙한 기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반대로 24.8%는 ‘세속적인 기독

교인’이었고, 나머지 3.6%는 ‘그리스

도와 멀리 있는 상태’였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이란 ‘매일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주변의 친구들

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며, 일상

의 삶에서 겪는 도전들을 해결해 갈 

때 기독교 가르침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이들’을 뜻한다고 CFC는 분석

했다. 

R. 브레드 화이트 CFC 회장은 크리

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

과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고 언급하면

서 “우리는 이 조사를 2년간 세심하

게 지켜봤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누적결과 나타난 1/4가량의 ‘세속

적인 기독교인들’ 혹은 ‘그리스도로

부터 멀리 있는 이들’은 우리 신앙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들로 인해 기독교를 고려하는 사람들

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일

침했다. 

10개의 질문들은 일상 생활에서 흔

히 겪을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됐는데 

가령 ‘고속도로에서 길을 막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

가?’ 혹은 ‘얼마나 자주 성경책을 읽

나?’ 등이 포함돼 있다. 

화이트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교회들과 회중들이 이들(세속적

인 크리스천과 그리스도와 멀리 있는 

이들)을 깨우고 심각하게 고려해 봐

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교회들

은 믿는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예

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도록 도

와야 한다. 하지만 이 책임감이 단지 

교회나 목회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기독교

인들 개인 개인에게 있다. 교회 안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로 받아들였지만, 전혀 그분을 우선

순위로 두지 않고 있으며 진정한 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계획이 없이 

지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CFC는 2010년 기독교에 대한 부정

적인 개념들과 오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신디 김 기자

온라인서점들을 중심으로 ‘올해의 

책’ 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기독 서

적들도 네티즌들의 ‘선택’을 기다리

고 있다.

예스24의 경우 이어령-이재철 대

담집 <지성과 영성의 만남(홍성사)>,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두란노)>,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의 <일어

나라(규장)>, 故 이민아 목사 유고집 

<땅에서 하늘처럼(시냇가에심은나

무)> 등이 후보작으로 올라 있다. 이

외에 기독교 관련 도서로 <오정희의 

이야기 성서(여백)>,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북스넛)> 등이 

있으며, 현재 전체 득표율 1위는 불교 

승려 혜민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쌤앤파커스)>이다.

인터파크도 투표를 진행 중인데, 

조엘 오스틴의 <행복의 힘(생각연구

소)>, <지성과 영성의 만남>, <땅에

서 하늘처럼>, <팬인가 제자인가(두

란노)>, <메시지 구약 역사서(복있는

사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규장)> 등

이 있다.

여기에도 기독교 관련 도서로 <죽

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를 

비롯해 <예루살렘 전기(시공사)> 등

이 있으며, 이곳 역시 <멈추면, 비로

소 보이는 것들>이 1위를 달리고 있

다. 예스24와 인터파크 모두 20위권 

내에 기독 서적은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교보문고의 경우 ‘올해의 

책’ 투표 대신 연간 베스트셀러 집계

와 동향 분석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출판시장의 특징으로 ‘힐링’의 

강세와 영화 원작의 베스트셀러화, 

다양한 강연회 인기로 인한 스타 강

연자들의 책 상승세와 인문학 열풍의 

다양한 확대 등을 꼽고 있다. 올해 베

스트셀러 종합 1위는 역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었고, 종교분

야 1위도 법륜의 <스님의 주례사>가 

차지했다.                       이대웅 기자

기도회, 간증집회, 음악회, 선교모금 등 다양한 행사 

올해를 장식할 기독교 베스트셀러는 과연?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지난 1년을 

마무리하고 오는 1년을 준비하기 

위한 연말 특별새벽기도회(줄여서 

특새)의 바람이 분다. 올해도 어김

없이 특새 시즌을 맞아 각 교회마

다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 가운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회별로 

짧게는 연말 2주간 길게는 3개월

간 계속된다.

ANC온누리교회, LA한길교회, 

LA한인침례교회, 남가주사랑의교

회, 베델한인교회, 에브리데이교

회, 은혜한인교회 등 대다수 교회

가 특새를 계획하고 있다.

남가주사랑의교회는 11월 26일

부터 2주간에 걸쳐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주제 하에 특새를 이

어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남가주

사랑의교회 성도들은 한국과 미국, 

세계를 위해, 남가주사랑의교회 3

기 사역을 위해, 개인을 위해 뜨겁

게 기도한다. 

담임 노창수 목사를 비롯해 김

태권, 최정권, 로렌 커닝햄, 레이 하

몬드, 브라이언 브렌트, 박형은, 데

이브 기븐스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새벽강단을 연다.

LA사랑의교회는 내년 1월 2일

부터 12일까지를 신년맞이 특새 

기간으로 정해 기도하고, 13일부

터 18일까지는 ‘어? 성경이 읽어지

네’의 저자 이애실 사모를 강사로 

초청해 말씀사경회를 갖는다.

남침례교단에 소속된 LA한인침

례교회는 성탄을 전후로 교단 최

초의 중국 내륙 선교사였던 라티

문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

에서 ‘라티문 특새 기간’을 정해 해

외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기

금을 마련한다. 이 기간 중 선교 모

금 목표액은 5만불이다. 세리토스

장로교회 역시 12월 한달을 선교

를 위한 작정헌금 기간으로 정하고 

성도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것을 독려한다.

베델한인교회는 12월부터 한 달

에 한 번씩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

기며 온 세대가 하나로 연합해 예

배드리는 ‘오이코스 워십’을 드린

다. 오이코스란 헬라어로 집, 가족, 

세대, 한 집안이라는 뜻이다. 그 첫 

예배가 오는 8일 오전 7시 ‘땡스기

빙’을 주제로 열린다.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

사)는 이미 지난 10월 15일부터 

‘100일 특별 작정기도회’를 열어

왔다.

연말과 신년을 맞이해 교회들은 

특새와 함께 다양한 행사도 준비 

중이다. 다수의 교회들은 교인들에

게 세례나 침례를 준다.

ANC온누리교회는 7일 오후 7

시 30분 웨스트LA에 있는 파크 라

브레아 시어터에서 창작극 ‘아빠의 

집’ 공연을 마련한다.

충현선교교회는 8일부터 이틀간 

전 권투챔피언 홍수환 선수를 초청

해 간증집회를 개최한다. 16일 오

후에는 성탄찬양제를 연다.

LA한길교회는 3일부터 7일까지 

‘성경적 선긋기’를 주제로 ‘깊이 있

는 새벽기도회’를 연다. 9일에는 한

인가정상담소 후원을 위한 자선음

악회 ‘바로크 크리스마스의 밤’을 

개최한다.

파사데나장로교회도 오는 14일 

오후 ‘노래되신 주님’이란 주제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무대를 선보

인다.                            

정한나 기자

“기도하자” 한인교회들 연말 특새 열풍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특새의 한 장면. 남가주 지역 교회들은 연말연

시를 맞이해 특별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것 맞아?”라는 말 들었다면

기독교인 4명 중 1명은 전도에 방해

나성한인교회 사랑나눔축제 

▶1면에 이어 계속   이같은 결실로 

이어진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제자훈련을 통

한 ‘팔로우 업’에 있다는 분석이다. 실

제로 행사가 끝난 뒤에도 소그룹 모

임 등을 통해 태신자들을 위해 계속

해서 기도하고 전도해 나간다. 

김 목사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주변 이웃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또 “새로운 사람을 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

존의 성도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에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면

서 스스로 은혜받는 것이 더 중요하

다”고 덧붙였다.          정한나 기자

나성한인교회 전도축제인 사랑나눔축제에서 김성민 목사와 성도들이 새신자를 환영

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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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경험하듯, 한국어와 

영어가 아니었다. 보기 드문 모습으

로 한국어와 스패니시가 성전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한인과 히스패닉이 

한 자리에 모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 두 민족의 연합 부흥대성회

가 2~3일 오후 6시 30분에 주님의영

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성대히 열

렸다.

강사는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

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였다. 이 

목사는 2일 오후에 남가주교협 회장

단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설교한 후 

바로 주님의영광교회로 와서 연합 부

흥성회 강단에 섰다. 또 3일 오전에는 

한인, 히스패닉 목회자를 위한 교회성

장세미나를 이태근 목사, 홍성욱 목사 

(안양제일교회)와 함께 열었다. 이 목

사는 2일 순복음 출신답게 성령에 대

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설교했다. 

3일 저녁 집회에서는 홍성욱 목사가 

강사로 섰다. 

대회 개회사를 전한 박희민 목사

는 “히스패닉과 한인 커뮤니티가 연

합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린

다”며 “앞으로 한인, 히스패닉뿐만 아

니라 백인, 흑인, 소수민족이 연합하

는 장이 계속 이어져, 남가주에 천국

운동, 복음화 운동이 펼쳐지길 기대한

다”고 밝혔다.

히스패닉 목회자인 네츠 고메스 목

사는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기뻐하신

다.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덮을 것

이라 믿는다”고 했다. 

2일 저녁 ‘성령의 시대’(행19:1-7)

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이영훈 목사

는 “세계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여

의도순복음교회에 찾아와 교회 부흥

에 대해 묻고 있다. 사실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 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께서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하

게 하신다”며 “전세계 많은 나라를 방

문해 보면 성령운동을 펼치는 모든 

나라들이 부흥하고 있다. 특히 중남

미 나라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다. 교회 부흥과 신앙생활의 새 힘을 

얻기 위해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수 조건이다”라고 했다.

이 목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선 우리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

어져야 한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

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나는 성령을 받고 얼마나 많이 울었

는지 모른다. 성령을 받는 순간 살아

계신 주님이 걸어 오셨다. 기도할 때

마다 십자가의 주님이 보였다. 여러분 

모두 예수로 충만해져서 작은 예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

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길 바란다”며 “우

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

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고 했다.

이 목사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

자들과 함께 홍콩에서 목회자 세미나

를 연 적이 있다. 그들은 오직 성경말

씀만을 의지해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자들이었다”며 

“중국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우

리가 다시 말씀으로, 초대교회 모습으

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세상적인 지

식을 더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성령

으로 충만해 복음을 전하자. 또 여러

분 삶에 강력한 기도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 한국교회는 매일 5만4천여 

교회가 새벽 5시에 기도를 한다. 이러

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교회 부흥

의 원천이 됐다”고 역설했다.

이날 성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부흥

과 다민족 간의 연합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성회 초반에는 연예인 송

채환 집사가 간증을 했으며, 히스패

닉 찬양팀과 나성순복음교회 찬양팀

이 찬양을 인도했다. 사회는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통역은 이준

성 목사, 특별기도는 이성현 목사(드

림교회)와 김영빈 목사(세계비전교

회)가 인도했다. 특히 남미 선교사 출

신인 진유철 목사, 남미 1.5세인 김영

빈 목사는 스패니시로 사회와 기도회

를 인도해 히스패닉 성도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이 성회의 한인 주최는 남가주교

협, 남가주목사회, OC교협이 했으며, 

한인 주관은 미주(LA)성시화운동본

부가, 한국 주관은 교회성장연구소

가 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후, 한인과 히

스패닉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의 쌀 배부가 이날 처음으로 이뤄지

기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성령 충만 강조하며 도전의 메시지 전해

한인-히스패닉 연합한 부흥대성회

“성령 충만 받아 작은 예수 되자”

이영훈 목사

한인과 히스패닉이 하나되는 연합의 물결에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해 참여, 좋은 선례를 남겼다. 

히스패닉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한인들과 함께 뜨거운 통성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향후 두 민족의 연합으로 이어져 LA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주 전역으로부터 대만인 교

회 목회자 70여 명이 한인 이민교

회의 성장 비결과 선교에 대한 열

정을 배우고자 한 자리에 모여 머

리를 맞댔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

서 ‘제3회 차이니즈 아메리칸 교회

성장세미나’가 열려 큰 호응을 얻

었다. 

세미나 주강사로는 한기홍 목사

가 나섰다. 한 목사는 대만 목회자

들을 대상으로 은혜한인교회의 목

회 방향과 선교 비전을 비롯해, ‘초

청-결신-제자-사역’으로 구성된 

새신자 정착프로그램 등에 대해 주

로 소개했다. 

은혜한인교회에서는 지난 10년

간 새신자 정착프로그램을 통해 4

천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에 정

착했다.

대만 목회자들은 이번 세미나 기

간 중 한국교회 특유의 새벽기도회

에 참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참석자들 대다수가 성

령 역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

였고, 이에 은혜한인교회 교역자들

이 직접 나서서 안수기도를 하기도 

했다. 

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미

나를 통해 대만 목회자들도 한국교

회 못지 않게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나 성장하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

의 구체적인 비전을 꿈꾸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정한나 기자

은혜한인교회가 대만 목회자들에게 교회 성장의 비결과 성령의 역사에 관해 소개하는 세미나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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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인 지역 중고교생들로 구성된 

아이노스 앙상블(AINOS ENSEMBLE, 

단장 최혜규)의 과테말라 아동 돕기 

자선연주회(2nd Benefit Concert For 

Guatemala)가 오는 12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한믿음교회(18182 Culver 

Dr. Irvine CA92612)에서 열린다.

아이노스 앙상블은 지난 2010년 

스티브 박(Woodbridge HS 11th) 학

생을 중심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19

명의 학생들이 모여 만든 순수 학생 

클럽이며 그동안 어바인 지역에 있

는 시니어 센터 정기공연 및 결혼식 

반주, Irvine Civic Center 공연을 했

다. 또 지역 내 단체와 학교들의 초

청을 받아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

고 있으며,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

(회장 데이비드 스트랜드)를 통해 과

테말라 아동 3명을 지속적으로 후원

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는 단원들이 직접 과

테말라를 방문해 산악 지역의 인디

언 마을 아이들을 위해 오래된 아궁

이를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그동안 모은 수익금으로 100명의 과

테말라 아동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하

기도 했다.

이번 연주회의 수익금도 아이노스 

앙상블이 후원하고 있는 과테말라 아

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공연에

서는 클래식, 영화음악, 교회음악, 크

리스마스 캐롤 등 다양한 장르의 연

주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장 최혜규 씨는 “음악을 좋아하

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아이노스는 음악적인 재능을 지역사

회에 환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

난 1년동안  준비한 이번 음악회를 통

해 더 많은 과테말라의 아동들이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고 했으며 굿네이버스의 스트랜드 회

장은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와 함께 

나눔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길 바란다” 라고 했다. 

문의: 949-422-5226

제3회 차이니즈 아메리칸 교회성장세미나

아이노스 앙상블, 과테말라 아동 돕기 자선연주회 실시

은혜한인교회, 대만 목회자들에게 교회 성장 비결 전수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아이노스 앙상블이 과테말라 아동들을 돕기 위해 자선연주회를 연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표

어로 LA 한인타운에 세워진 한소망

교회(지영환 목사)는 올해로 창립 9

주년을 맞이했다. 지영환 목사는 “숫

자적인 부흥

보단 하나님

의 말씀이 성

도들의 마음 

안에 있어 세

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

게 하는 그리

스도인의 영

성을 중요하

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소망교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오전 5시 30분에 새벽을 깨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최근 새벽설교를 통해서 지 목사는 

“만물보다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

이라며,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한 은혜로 날마다 마음

의 죄를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목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의 죄를 지적하면

서 “마음이 떠나 있는 형식적인 예배

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강조했다.

제목: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본문: 렘17:1-11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

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 뿐 아니

라 그 형식 속에 진정한 마음을 담아

서 예배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고 있

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우리가 몸은 예배하나 마음

이 떠나 있으면 심판하신다. 오늘 우

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진리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의 욕

심만을 생각하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

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

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은 시

1편에 나오는 말씀이다.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와

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나 마음을 욕심, 세상 물질, 우

상에 두는 사람은 인생에 건기가 오

면 그 고난을 넘어갈 힘이 없다. 우리

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뿌

리를 내려야 한다.

문의) 2869 W. Pico Bl. Los Angeles, 

CA90006 / 213-219-7500

한소망교회 지영환 목사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지영환 목사

새벽강단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사야서 11:1~9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하신 이후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육축들, 씨 

가진 채소, 물 속의 어류들, 이 모든 것들을 관

리할 특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

고 인간은 그 모든 조건들을 삶의 바탕으로 

활용하여서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

하며 영생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마귀 사탄이 찾아왔습

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마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성을 잃고 하나님이 금하

신 계율을 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마귀에 사로

잡혀 마귀의 앞잡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에 앞장서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후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서 악령에 사로 잡힌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말하고 행

동하는 것이 마귀의 기질을 그대로 흉내낼 수

밖에 없어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파생

시켜주셔서 사람들만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

다. 다른 어떤 짐승에게도 영을 주신 일이 없

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기 때문에 흑인

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간에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종교심리를 나타내고 여러 모양의 

자기 섬김의 우상을 만들어 정신적 지주를 삼

고 위로와 도움을 기도하는 이런 것을 신앙적

용어로 종교심리라 합니다.  

종교(宗敎)는 근본적인 가르침, 즉 하나님

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

의 한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는 다

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왕은 오실 메시야 예

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

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간

다는 뜻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

실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는 앞으로 이새에게서 뻗어나

갈 연한 순이 가지가 되고 가지가 뻗어나가

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는데 이것은 이

새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이새

나 이새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원뿌리는 믿

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메시야를 

보내주실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짐하

시고 강조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

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라가지고 

반드시 결실할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

을 다짐하신 말씀실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동정 탄생하셔서 삼십 년 동안 준

비과정으로 기도하며 지내셨고 요단강에 가

셔서 세례 요한에게 자청해서 세례 받으실 때

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

게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열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

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성령

이 임하시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도 자기 사

명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의 성령

이냐는 설명이 여기 2절부터 시작됩니다. “여

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

는 신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기만 

힘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리니 즉 예수님께 임하실 것이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끝에 

그대로 나타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약 800

년 전에 예언되었는데 800년 후에 그대로 이

루어집니다. 구약은 예언이며 신약은 성취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30절 “나를 보내신 이

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

니하셨느니라”

우리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기도하

고 애쓰며 힘써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수도하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죄와 허물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시키시

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내가 

너를 쓰기 위하여 택했다”는 말씀처럼 우리

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

의 복인줄 압니다. 그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여러 모양으로 문

제가 있다면 합동하여 유익하게 해결해 주시

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쓰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로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힘있게 쓰임 

받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더 잘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가 여

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

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

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

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사

11:3~4) 

입의 막대기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의미

하며, 입술의 기운은 영의 기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

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의 대

속을 위한 희생양으로 십자가 형틀에 죽임 당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어 

하나님 우편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지

금과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지는데 베드로후

서 3장에 보면 체질이 땅 덩어리가 뜨거운 불

에 다 녹아져서 지금은 오대양 육대주라 하

는데 그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

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려 오시어 구원얻은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된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리스도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믿

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도 사탄이 역사하면 부부 사이에도 

영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

니 사이에도 영적 소속이 다를 때 갈등과 충

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참

고 견디며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

서 끝내 승리함으로 악령을 물리칠 때 가정

이 인가귀도(引家歸途) 되어 성령 받으면 가

정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

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보살피심과 다스림

을 받는 곳이 가정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재림하

신 예수님이 공중에서 3년 반을 계신다고 하

면 이 땅 위에 구원얻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에

게 횡포와 환난,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

에서 믿음의 뿌리가 진리에 바르게 서지 못한 

믿음은 신앙을 저버리고 현실과 타협해서 마

귀의 소굴에 함께 어울려 지옥길에 빠져드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시기

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잘 믿는 척했던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엎어져서 불의와 함

께 마귀에 속하여 돌아가 버리고 또 타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

고 흰 옷을 입고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들도 있더라고 다니엘서 9장과 11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

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재림하신다면 올

라갈 수 있겠습니까? 

칠년 대환난이 있는데 재림전 삼년반은 하

나님이 성도를 적그리스도에게 붙이심으로 

불신 세력에 의해서 온갖 환난과 핍박, 행패, 

고통,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

지고 그 다음으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세상에 악인들을 죽일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끝에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기운이 예

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만큼 그들을 

살지 못하도록, 견디기 어렵게  예수님으로부

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

망에 가둡니다. 그런 후 땅 속에 있는 불덩어

리가 한꺼번에 솟아서 뒤집어져 버리고 땅 속

에 있는 본래의 불덩어리가 터져 활화산이 올

라와서 이 지구의 형체가 불에 녹아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13절에 “사랑하는 자

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

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

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

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

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

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

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

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

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

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

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

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왕국의 터전입

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인들은 죽어서 음

부와 사망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

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

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

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

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

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11:6~9)

땅덩어리가 하늘과 함께 뜨거운 불에 다 녹

아지고 허물어지고 뒤집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는 풀도 있고 나

무도 있고 생명과일도 있고 온갖 짐승도 구

원 얻은 성도들의 부활한 세계에 함께 사는

데 서로 절대로 해하는 일도 상하게 하는 일

도 없더라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이 빨리 이루어지도

록 여러분들은 먼저 거기 들어갈 자격부터 온

전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

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만 아시느니라”(마2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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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빅베어 농축 흑염소가 크리스마스 성

탄을 기념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요!” 

보양식 또는 건강식품을 먹고 싶은

데 과연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 고

민 중인 계절이다. 흑염소 한 마리로 

겨울철 건강을 책임지는 빅베어가 성

탄을 맞아 귀한 선물로 가족 사랑 감

사를 나누는 축제를 연다.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농

축 대추차, 콜레스테롤 제거에 최고이

며 당뇨에 최고인 농축 양파즙, 겨울

철 거친 피부 미용과 몸을 따뜻하게 

보온하는 농축 호박즙을 미주 전 지

역과 멀리 하와이, 알래스카까지 판

매한다.

캘리포니아 식품청으로부터 31년 

동안 인증된 기관으로 깨끗하고 엄

선된 기계를 갖추고 있는 빅베어 흑

염소는 오랜 역사 속에서 미주 이민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식품 

회사로서 고단백 고칼슘의 양질의 흑

염소가 최고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경제가 약화된 때일

지라도 변함없이 같은 질과 양의 농

축 흑염소를 만들어 냄으로 많은 분

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흑염소는 우리 몸의 위장 신장 심

장 등의 순환계를 보호하며 보혈작

용과 혈액 순환의 개선으로 동맥 경

화,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예방한다. 

여기에 여성의 불임과 남성의 정력증

진에도 효과가 있으며 신경통과 골다

공증에 특효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

진 사실이다. 흑염소는 깨끗한 자연에

서 건강하게 자란 토종 흑염소를 장

시간 고압 농축을 통해 지방을 완전

히 제거하여 어린이들도 잘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다. 콜레스테롤을 4차

례 제거, 걱정없이 먹을 수 있게 하여 

조합하는 모든 식품군은 웰빙만을 주

장한다. 

특히 온양성 식품으로 몸이 찰 때 

흑염소를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 진다

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토종 흑염

소는 다른 동물에 비해 지방질의 함

량이 적은 반면 단백질과 칼슘 그리

고 철분이 많이 들어 있다. 우리 인체

에 필요한 칼슘 함량이 10배 가량 많

으며 비타민 E(토코페롤) 역시 45mg

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을 지키는데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약용 동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모가 아이를 낳

은 후에는 흑염소를 먹어 주어야 한

다는 어른들의 말도 있다. 

또한 흑염소는 몸의 면역력을 강

화시키고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 최

고 역할을 한다. 퇴원 후 환자들 회복

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빅베어 

흑염소 엑기스는 토종 흑염소 1마리

와 남성은 십전대보탕과 녹용, 여성

은 사물탕과 녹용 2냥을 조합한다. 내

츄럴을 선호하는 현대의 많은 분들에

게는 상황, 황제, 황후, 왕세손, 부부사

랑 흑염소 골드 등 나이와 성별에 맞

게 함량과 성분을 조절해 우리 몸의 

기능에 맞춤형으로 내츄럴 웰빙 흑염

소로 보양식품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

리고 있다.

흑염소 패키지 5종

1. 상황 흑염소 골드: 연로하신 부모

님께 드리는 효도 선물

2. 황제 흑염소 골드: 소중한 아버지

를 위한 건강 선물 최고

3. 황후 흑염소 골드: 사랑하는 어머

니를 위한 사랑의 선물 최고

4. 왕세손 흑염소 골드: 자녀들의 건

강을 위한 보양 선물 최고

5. 부부 사랑 흑염소 골드: 부부 사랑

을 드높이는 최고의 보양 선물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빅

베어 농축흑염소는 정확한 함량과 엄

선된 웰빙 재료로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UPS 당일로 미주 

전역 어디든지 발송해 드린다. 

주소: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전화: 213-388-9099  

Toll Free: 800-491-2440 

인터넷 주문: www.bigbearfarm.net

“인간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일이니 만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전

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유재은(영어명 케빈) 굿모닝보험 

대표의 말이다. 특유의 침착하고 세

심한 성격으로 고객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면서 동시에 가장 저렴한 상품

을 찾아내는 일이 바로 그가 하는 일

이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브로

커다.

유 대표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보

험회사가 가장 저렴하냐는 질문을 많

이 하는데, 사실 제일 저렴한 보험회

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회

사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

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사람

마다 가입해 있는 보험이 다르다는 

건 그만큼 고객마다 적합한 보험회사

가 다르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별 고객에게 가

장 적합하고 가장 저렴한 상품을 잘 

찾는 것이 브로커의 실력”이라고 덧

붙였다.

굿모닝보험은 미 3대 보험사인 파

머스와 연계해 보다 넓은 안목에서 

개별 고객의 상황에 알맞는 가장 적

합한 상품을 찾아 가장 저렴한 가격

에 제공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꾸준

한 신뢰를 받고 있다.

그에 따르면, 주택과 직업을 소유하

고 있고 운전기록이 좋은 고객에게 맞

는 상품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고

객에게 맞는 상품이 따로 있다. 유 대

표는 “전자에게는 파머스와 같은 메

이저 회사에서 제공하는 좋은 서비스

를 추천하고, 후자에게는 딱 맞는 라

인의 보험을 저렴한 가격에 따로 추

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운전기록이 좋지 않으면서 가

족 중에 어린 운전자를 둔 고객의 경

우, 굿모닝보험을 찾으면 최적의 서

비스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

을 수 있다.

보험 판매보다 더 중요한 사후관

리에도 철저한 그는, 기존 고객들과

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체크하는 일도 빠뜨리지 않

는다. 

현재 굿모닝보험에서는 집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동시에 들 경우 각각 

15퍼센트 씩 할인받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업체 보험, 암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상업용 자동

차 보험 등 각종 보험을 한 사무실에

서 해결할 수 있다. 사고시 24시간 한

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소: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90010

▷전화: 213-388-0706

정한나 기자

농축 흑염소로 건강과 사랑을 선물하세요!

“고객에게 딱 맞는 상품 찾는 게 바로 실력이죠”

박혜자 사장

유재은 대표. 그는 20년째 고객에게 딱 맞는 보험을 찾아내 온 베테랑이다.

굿모닝보험 유재은 대표 인터뷰

빅베어 흑염소 미 전역 당일 배송으로 친절 서비스

2012년 

12월 18일 (화) 

시니어들에게는 메디케어 프로그

램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메디

케어 프로그램을 잘 알고 이용한다

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

히 한인 노인들에게 권장하는 플랜은 

HMO 형태의 메디케어 파트C다.

메디케어 HMO 프로그램은 메디

케어 본인 부담금 20%와 파트D(약

보험)를 포함하여 가입비와 보험료가 

따로 필요없이 다 가능한 플랜이라서 

최근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 HMO를 취급하는 보험회사

는 LA에만 50개가 넘으며 저마다 다

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인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잘 선택해

야 한다. 하지만 시니어들이 5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다 알아 볼 수 없으

므로 전문 지식

을 가진 에이전

트와 상담이 필

요하다. 

메디케어 HMO

의 경우, 메디케

어 파트A와 파트

B를 둘 다 가지

고 있는 시니어

들은 모두 가입

이 가능하며 가

입비와 보험료는 무료다. 주치의를 

정해서 메디칼 그룹으로부터 총체적

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의료 서비스는 각 보험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메디케어 보

조 플랜과 처방약 혜택, 기본적인 치

과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검안과 2년에 한번 안경 구입, 한방· 

침 서비스, 무료 헬스클럽 멤버십도 

가능하다. 

올해의 가입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다. 자격은 1. 65세로 

처음으로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가지고 계시는 분, 2. 직장보험에서 나

와서 메디케어 파트B를 처음 받으시

는 분, 3.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가지고 있으면서 메디칼(메디케이드)

을 가지고 계신 분, 4.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5. 다른 카운티로 이사하신 

분들이 해당된다.

전화: 323-896-0202 

주소: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전문가 칼럼>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어 HMO에 관해

고 한 나
INSURANG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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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 그의 가슴 속엔 항상 클

래식 음악이 흐른다. 맑고 화창한 날

에는 경쾌하고 서정적이면서도 감미

로운 곡조가, 요즘처럼 비도 오고 제

법 쌀쌀한 바람이 스치는 날엔 격정

적이면서도 변화무쌍한 곡조가 흐른

다. 오는 8일 메시야 콘서트를 앞둔 

지휘자 다니엘 석 씨를 만났다. 따뜻

한 카푸치노 한 잔과 달달한 비스켓

과 함께. 

석 지휘자는 초등학교 시절 미국

에 건너온 1.5세 음악가다. 올해 나

이 42세. 음악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에서 10년간 음악을 공부하고 UCLA

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주류사회

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 왔다. 한인 음

악계 원로인 테너 석우장 선생이 그

의 부친이고, 모친 역시 피아노를 전

공한 음악인이다.

-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끼가 있었나

요?

아버지가 레코드 음반 ‘수집광’이었

어요. 벽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양을 모으셨죠. 그 덕

에 전 어렸을 때부터 전축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을 매일같이 들으며 자랐

구요. 그래서인지 음악을 통해 사물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 익숙했던 것 같

아요. 어렸을 땐 피아노를 꽤 잘 쳤는

데, 워낙 ‘스파르타식’으로 배우다 보

니 질려 버렸어요. 그러다 질풍노도의 

청년기를 거치면서 헤비메탈이나 블

루스, 락 장르에 심취하기도 했죠.

- 헤비메탈이라니, 의외네요.

음악은 음악이에요. 제가 느끼고 

있는 슬픈 감정들이 헤비메탈에도 잘 

녹아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다는 점에 있어선 클래식이나 헤비메

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이

건 무조건 좋고 저건 무조건 나쁘다

는 식의 고정관념을 배제하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클래식 하면 지루하

다고 지레 단정 짓는 경향이 많은데, 

팝을 통해 감정을 느끼듯 클래식도 

마찬가지에요.

장르를 넘어 궁극적으론 다 똑같다

는 지론이다. 다만 테크닉 면에 있어

서 클래식이 워낙 힘들다 보니, 자신

만의 음색을 갖고 자기 감정을 표현

하는 단계로 진입하기가 다른 장르에 

비해 어려운 건 사실이라는 것.

대중이 클래식과 거리가 먼 데엔 

틀에 박힌 연주법도 한몫 했을 터. 석 

지휘자는 이런 면에서 ‘클래식을 틀 

안에 가둬 놓는 행위’를 되도록이면 

금하고자 노력한다. 이탈리아에서 수

학하던 당시 그의 스승이 남긴 “고전

을 연주할 땐 지금 막 나온 새 음악처

럼 연주하라”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

면서 말이다. 옛날 음악을 연주할 땐 

갓 구운 빵처럼 신선하게, 거꾸로 새

로운 음악은 마치 전부터 있었던 음

악인 것처럼 연주하는 게 그의 모토

다. 모든 것이 밸런스가 이뤄져야 한

다는 그만의 철학에서 비롯됐다. 

- 석 지휘자에게 있어 음악이란 한마

디로 뭔지.

음악을 한 마디로 규정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워요. 그만큼 정교하고 복

잡한 게 음악이니까요. 요즘 젊은 세

대들은 음악을 해도 마냥 ‘굿 타임’만

을 원하는데 비해, 온갖 고생과 역경

을 거쳐온 이민 1세대들의 음악에는 

드라마틱한 감동이 녹아 있어요. 나이

가 들수록 죽음을 비롯한 슬픔, 비극, 

절망을 넘어 승리를 노래하는 클래식

에 공감이 되더라구요. 그런 의미에서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나, 정서적인 면

에 있어서나 우리 인간의 욕구를 충

족시켜 줄 수 있는 음악은 클래식이

라고 생각해요.

- 그동안 주류사회에서 주로 활동해 

왔는데, 이유는?

글쎄요. 이탈리아에 유학갈 당시만 

해도 한 10년, 20년 멀리 갔다 돌아오

면 LA가 보다 미국화 되어 있을 줄 알

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실

제로 정신적인 면에 있어선 전에 비

해 더 한국화 되어 있어요. (그동안 주

류사회에서만 활동해온 데엔) 90년대 

이후 새로 이민 오신 분들과의 연결

고리가 없었던 게 이유라면 이유죠.

- 오는 주말에 있을‘메시야’공연이 

기대되는데.

“Of Course(그럼요).” (석 지휘자는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한지 이날 인터

뷰에서도 두 언어를 섞어가며 말했

다.) “이번 공연을 통해 예수 그리스

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크리스천뿐 아

니라 넌크리스천들도 많이 오셔서 좋

은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까지 그가 기획한 음악회 치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아무리 규

모가 큰 프로젝트라도 기도하고 시작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번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공연이지만 말이에요.” 일단 기도로 

시작하기만 하면 신기한 역사가 일어

난다는 것. 

그는 이번 메시야 공연을 기획하면

서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그가 이끌

고 있는 글로리아찬양단 내 1세 목회

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공연 준

비기간 내내 단원들을 위해 손수 점

심식사를 마련하고 서빙하는 ‘섬김’의 

본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은 크게 1부와 2부 순서

로 나눠진다. 1부 순서에선 세계적인 

바리톤 블라디미르 체르노프와 소프

라노 아누쉬 아베티지얀, 에린 우드 

등이 게스트로 선다. 토스카의 ‘노래

에 살고, 사랑에 살고 (Vissi d’arte)’를 

비롯해 마리오 란자의 ‘비 마이 러브

(Be My Love)’, 라보엠의 이중창, 베

르디의 가면무도회 등 주옥같은 곡들

을 선보인다. 

한인 피아니스트 루퍼스 최도 자

리를 빛낸다. 그가 연주할 곡은 라

벨의 ‘왈츠(La Valse)’. 루퍼스 최는 

2007년 열린 제1회 호세 이투르비 

국제 콩쿠르에서 1등상(상금 5만 달

러)과 인기상(상금 1만 달러)을 한꺼

번에 수상해 전 세계 음악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인 피아니스트로, 이후 

미국과 유럽, 러시아, 한국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어 2부 순서에선 글로리아찬양단

이 ‘메시야’를 들려 준다. 기독교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인 헨

델의 ‘메시야’는 1742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초연되었고, 1750년 이후 

오늘날까지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

해 성탄절에 자주 연주되고 있다. 

이번 무대에는 다니엘 석 지휘자

가 지휘하는 드림오케스트라와 드림

유스싱어즈, 송정현 지휘자가 지휘하

는 카마(KAMA) 여성합창단, 흑인합

창단인 에피스코팔 코럴 등도 협연, 

성탄절을 앞둔 크리스천들에게 그리

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감동의 시간을 

제공한다.

입장료는 티켓 소지자는 무료이며 

티켓이 없는 사람은 10달러 도네이션

이 권장된다. 장소는 윌셔연합감리

교회(4350 Wilshire Bl. Los Angeles, 

CA90005), 일시는 12월 8일 오후 7

시다. ▷문의: 818-337-8280, 213-

273-5919                     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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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의 감격을 지휘봉에 담아 음악으로 펼쳐 보이리”

주류사회에서 활동하던 한인 1.5세 다니엘 석 지휘자(가장 우측)가 헨델의 메시야로 한인들을 찾아 온다.

지휘자 다니엘 석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

다니엘 석 지휘자 



이단전문지를 자임해 온 ‘교회와신앙’의 

남광현 전 편집국장이 한 목회자에게 예장 

통합측 내에서 이단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는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

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인강 목사(아멘충성교회)는 29일 서울 

장충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

회와신앙이 본인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보도

를 한 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노골적으

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남광현 전 국장은 실제로 수

백만원 상당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뒤, 이것

이 문제가 되자 돌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남광현 전 국장은 최삼경 목사가 시무하

는 빛과소금교회(예장 통합) 장로로, 약 20

년 동안 교회와신앙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고 최근까지도 이사로서 요직에서 활동

해 왔다. 그러다가 11월 5일 돌연 교회와신

앙 편집국장직을 사임했고 전정희 기자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인강 목사는 “문제의 발단은 교회와신

앙의 전정희 기자가 5년 전 본인과 우리 교

회에 대해 사실이 아닌 왜곡된 기사를 보도

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우리 교회를 아예 사

교 집단으로 폄훼하는 수준의 글이었다”며 

“전정희 기자는 당사자인 저나 우리 교회의 

책임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익명의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교회를 

매도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어 해결책을 찾던 중, 모 기독교 신문사 국

장이 기사를 내리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고, 이후 교회와신앙에서 해당 기사

가 내려졌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뒤 전정희 

기자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 공간에 동일한 

내용이 확산됐고, 통합측 서울서북노회에서 

이 기사를 근거로 이인강 목사에 대한 이단

성 질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인강 목사가 이 문제를 하소연 하고자 

남광현 전 국장을 찾아가자, 남 전 국장은 

통합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으로 5천

만원을 요구했고, 전정희 기자를 설득하려

면 승진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러자면 향후 

10년치의 급여 인상 비용이 필요하다는 식

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목사가 “(서울

서북노회에서) 질의한 목사님을 직접 만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자, 교회와신앙측은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일 수 있으니 

직접 만나지 말고 통합측의 믿을 만한 목사

나 장로를 사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는 것이다.

이 목사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하고 

나니 통합측 2012년 9월 정기총회에서 저에 

대해 ‘극단적 사이비-교류 및 집회 참여 금

지 대상자’로 규정했다”며 “억울한 마음에 9

월 26일 교회와신앙 측 인사를 만나자 해

결 비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통합측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당시 

위원장 최삼경 목사)는 조사연구 과정에서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거나 소명 기회

를 준 바 없으며, 교회와신앙 보도 내용만

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이 목사는 덧

붙였다.

이에 이인강 목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통

합측(총회장 손달익 목사)에 이날 오전 재심

청원을 했으며, 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대표

회장 김홍도 목사)에 연구조사를 의뢰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

아들이고 문제가 있으면 바르게 고치고, 또 

지도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

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드린 모든 말

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 신앙

과 인격을 걸고 진실을 말한 것이며, 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객관적 증거(녹취)를 가지

고 있음을 밝힌다”며 “통합측이나 기이협에

서 연구 조사에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경

우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면 면담 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강 목사의 기자회견 후 본지

는 교회와신앙 남광현 전 편집국장과 전정

희 현 직무대행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

나, 남 전 국장은 수 차례 전화해도 받지 않

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으며 전 대행은 답변

을 거부했다.

 류재광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29

일 아침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우봉

홀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회 

및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이경재 장로(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기독교대책 공동본부장)와 민

주통합당 김진표 장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종교특별위원장)가 각 당의 기

독교 공공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기공협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기

독교 10대 공공정책에 대한 회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먼저 새누리당 이경재 장로는 ▲근대 기

독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지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 ▲종교 관련 

예산의 공평한 편성 ▲공직자의 개인적 종

교자유 보장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 절

대 반대 ▲국가와 공공단체의 토요일 시험

실시 추진 ▲종교단체의 재산권에 대한 별

도규정 마련 ▲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및 인

간 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 보장 ▲선교사

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 ▲공영방송 매체의 종교 관련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기공협의 

10대 제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

혔다.

다만 동성애와 관련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하되 동성애자를 합

법화하는 법률제정은 반대”라고 했고, 교과

서 수정 문제도 “관련 학계의 토론이 필요

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기독교에 

대한 공영방송의 공정 보도에 대해서도 “언

론의 종교 문제 보도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

은 자칫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나친 편파 왜곡

된 보도는 현행 언론보도 시정을 위한 창구

를 통하거나 사법적 절차를 이용할 것”이라

고 밝혔다.

다음으로 발표한 민주통합당 김진표 장로

는 기공협이 제안한 10대 공공정책 전반에 

대해 공감하고 지원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은 밝혔지만 새누리당과 달리 구체적 공약

은 내걸지 않았다. 또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서는 앞서 발표한 새누리당 공약과 다소 차

이를 보이기도 했다.  

김 장로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보장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원칙적으로 일반계보

다 자사고나 특목고 등에 선지원하는 제도

를 폐지하자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그렇

지만 종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

생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각 지방교육청이 지원

신청과 정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자율적으

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정책은 어

느 정도 유동적일 수 있음을 덧붙이기도 했

다. 또한 “해당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 

수강을 반대하는 학생이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조건”을 달기

도 했다.

특히 동성애와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 앞

서 새누리당 이경재 장로가 “법제화 반대”

를 천명한 것과 달리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

영토록 할 것”이라는 정도만 언급했다.

 김진영 기자        

한       국제 366호 2012년 12월 6일 목요일 9

先 이단 매도 後 억대 금품 요구한

이단전문지 파문

피해자 이인강 목사(가운데)가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 기독교 공약 회신‘온도차’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회 및 기독교 공

공정책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김세환 담임목사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성경적 식이요법, 자연식유기농체험실습,

각종 난치병과 질병으로 고통받는이를 위한 상담,치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대표 김갑선 목사

지구촌 농업선교회

성경적 식이요법, 자연식유기농체험실습,

지구촌 농업선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서로 사랑하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EM예배 오전9:30

927 S Menlo Ave. LA,CA9006
T. (213) 388-1927,388-2105

최운형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오전6:00

세계선교교회
하나님의교회,사람들의교회,세상속의교회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EM예배 오전9:30

하나님의교회,사람들의교회,세상속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강진웅 담임목사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성경공부 오후7:30 (화) 
              오전10:30 (수)

정우성 담임목사금요저녁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213)598-0191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운타운 4가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김수철 담임목사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김수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김혜성 담임목사

영생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류종길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

김기섭 담임목사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25(월-금)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김기섭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25(월-금)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박헌성 담임목사 4부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한천영 담임목사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김성민 담임목사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김요섭 담임목사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강지원 담임목사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L A  지 역 

박승부 장로  1기,2기수료생배출, 현재3기수료생 양성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약품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90005,CA 90005 ,
OC 부활교회  (아리랑 마켓 뒤 )   T. (213) 381-727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

정장수 담임목사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25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김광삼 담임목사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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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 2013

년 신임회장에 류도형 목사(원트웨니교회 담

임), 부회장에 임연수 목사(생명나무침례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29일 오후 5시 아틀란타한인교회(담임 김

정호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가진 교협은 18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추천한 

회장 및 부회장 후보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회장단 외의 차기 임원진은 1월 사업총회에

서 보고된다.

이날 말씀을 전한 류도형 신임회장은 “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현상

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일을 하

는 교협, 일 중심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성장과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

향을 추구하는 교협이 되도록 이끌겠다. 사람

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경과 정관, 전례를 

우선에 놓겠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

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

로 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총회는 또 작년 대애틀랜타지역한인교회

협의회로 바뀌었던 명칭을 애틀랜타한인교

회협의회로 재개정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는 대애틀랜타지역이란 명칭이 

메트로애틀랜타를 의미하지만 많은 한인들

이 <대>라는 글자를 오해해 교회협의회에 대

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다는 의

견에 따른 것이다.             앤더슨 김 기자 

애틀랜타교협, 류도형 회장 선출

메릴랜드 버톤스빌에 위치한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안인권)는 2012년 추수감사절을 

매우 의미있는 절기로 보냈다. 이 교회 총여

선교회는 구제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열고 

12,000불을 모금해,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복

음과 사랑을 전하는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

(KAFHI, 이사장 배현찬 목사)에 전달했다. 

안인권 목사는 “어린 고사리 손으로부터 노

년에 이르기까지 힘써서 구제선교를 위한 바

자회에 참여했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온 힘

을 다하여 의미있는 구제선교헌금을 마련했

다”고 전했다. 

이날 KAFHI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는 

Thanks와 더불어 Giving를 통해 온전한 추

수감사절의 의미를 실천해 준 새소망교회에 

감사를 전했으며, 이날 전달된 구제선교헌금

은 KAFHI가 후원하고 운영하는 캄보디아 에

이즈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

라고 전했다. 

또한 KAFHI는 10주년을 맞아 설립과 발전

에 공헌자로 선정된 안인권 목사와 이 교회에 

KAFHI 10주년 감사공로패를 전달했다. 

새소망교회는 그동안 주요 긴급구호(인도

네시아 쓰나미, 미얀마 나르기스, 아이티 대

지진 등) 때마다 바자회를 통해 긴급구호헌금

을 마련해 국제기아대책에 5만불 이상을 보

내 왔다. 

문의)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703-473-4696, 

kafhi@fh.org. www.fh.org)

조요한 기자

새소망교회�,� �K�A�F�H�I에� 구제헌금� �1�2�,�0�0�0불� 기부

1803년 미국에서 태동한 개신교단인 크리

스천교회(제자회)가 한인교회 개척지원 운동

에 불을 지피고 있다. 크리스천교회는 교단 내

에 교회확장국을 두고 2020년까지 ‘1000개의 

새 교회를 1000개의 방법으로’라는 슬로건으

로 교회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운동에 

의해 현재까지 7백50여 교회가 미국 내에 새

롭게 태동했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천교회는 한인교회들

의 개척을 적극 돕고 있으며 특히 올 연말 뉴

욕지역의 한인교회 개척을 집중 지원할 방침

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크리스천교회 교회확장국은 최근 교회개

척 지원 및 교회 건물 융자 제공에 관한 설명

회를 갖고 본격적인 뉴욕지역 한인교회 개척 

활동에 나섰다. 

크리스천교회 교회확장국은 현재 미주 내 

타 도시의 한인교회들을 순회하며 돕고 있으

며 올해 초에는 시카고 한인 목회자들을 지원

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LA 지역을 순회해 

성공적인 개척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크리스

천교회는 한인교회 개척 지원 3번째 도시로 

뉴욕을 지정해 연말까지 집중하다 내년 초부

터는 시애틀 및 북캘리포니아 지역 한인교회

들을 돕게 된다.

크리스천교회는 미국 내에 널리 분포돼 있

는 교단으로 맨하탄의 주요 미국교회들이 크

리스천교회 소속이다. 크리스천교회 현 총회

장 샤론 와킨스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설교를 맡기도 했다.

크리스천교회는 소수민족 교회들을 크게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목회자들이 많은 것 또

한 특징이다. 미국 내 33개 교육기관을 세우

는 등 교육을 중시하는 교단 풍토를 지니고 

있다. 이에 크리스천교회에 소속된 여성 교역

자들과 목회자들이 미국 내 교육기관 주요 부

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크리스천교회는 한인교회의 개척 지원을 

위해 현재 교회확장국 안에 한인교회 지원을 

위한 팀을 별도로 구성해 한인교회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한인 목회자로는 천진석 목

사(아시안목회실행목사), 노동국 목사(교회

확장국 컨설턴트) 등이 소속돼 적극 활동하

고 있다. 

노동국 목사는 크리스천교회의 이번 뉴욕

지역 한인교회 개척 지원과 관련, “대도시인 

뉴욕을 이번 한인교회 개척지원 지역으로 선

정하게 됐다”며 “교단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척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회자

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

혔다. 또 이번 교회개척 지원에 관한 뉴욕지역 

설명회는 특별히 교파에 구분을 두지 않을 예

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847-987-8784

김대원 기자

크리스천교회, 뉴욕 한인교회 개척 지원
�1천� 교회� 개척� 목표� 세우고� 현재� �7백여� 교회� 세워

새소망교회 안인권 목사(좌)가 KAFHI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우)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했다.

장석민 이사장(오른쪽)이 류도형 신임회장(가운데)과 임연수 부회장(왼쪽)에게 교협기를 전달했다.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청소년부   오전 11: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전길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이성현 담임목사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류준영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EM)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권영국 담임목사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3부예배 오전 11: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후1:3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서보천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제자되어주님과사람을 뜨겁게사랑하며섬기는공동체예수님의제자되어주님과사람을 뜨겁게사랑하며섬기는공동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강신권 담임목사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이종용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최상훈 담임목사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최상훈 담임목사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휠로우쉽홀)
            오후12:00 (본당)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성현경 담임목사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후 6:00 (토)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파 사 데 나 , 라 크 라 센 타 , 라 캐 냐 다 , 글 렌 데 일 , 밸 리 , 벤 추 라 지 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KM청년)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김바울 담임목사 장애우예배  오전10:00
Toddler - Youth 오전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a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KM청년)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박신철 담임목사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고승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양성필 담임목사

L A 동 부 지 역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T. (760) 220-3263, (760) 542-9366

김성일 담임목사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고태형 담임목사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375 N. Towne Ave., Pomona,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박혜성 담임목사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휄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1부예배 오전8:00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예배 오전11:00
유치부예배 오전11:00

9806 Arrow Rt.,Rancho Cucamonga,CA91730
T.(909) 945-9191

마원철 담임목사중고등부예배 오전11:00
영어예배 오후1:00
청년예배 오후2:00
수요예배 오후7:30

인랜드온누리교회

사 우 스 베 이  지 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후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7:45

352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1부 예배 오전 11:00
2부 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11:00

1011 Grandview Ave. #D Glendale, CA 91201
T. (818) 247.4673

심형섭 담임목사 제자훈련 (수)오후 8:00
중보기도 (목)오후 7:30
성령집회 (금)오후 8:00

하늘빛 선교교회
예배에 생명을걸고 말씀으로 훈련하며 민족과열방을 섬기는 공동체

2부 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11:00

1011 Grandview Ave. #D Glendale, CA 91201

예배에 생명을걸고 말씀으로 훈련하며 민족과열방을 섬기는 공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10면 MCYK

메릴랜드 버톤스빌에 위치한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안인권)는 2012년 추수감사절을 

매우 의미있는 절기로 보냈다. 이 교회 총여

선교회는 구제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열고 

12,000불을 모금해,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복

음과 사랑을 전하는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

(KAFHI, 이사장 배현찬 목사)에 전달했다. 

안인권 목사는 “어린 고사리 손으로부터 노

년에 이르기까지 힘써서 구제선교를 위한 바

자회에 참여했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온 힘

을 다하여 의미있는 구제선교헌금을 마련했

다”고 전했다. 

이날 KAFHI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는 

Thanks와 더불어 Giving를 통해 온전한 추

수감사절의 의미를 실천해 준 새소망교회에 

내 왔다. 

문의)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703-473-4696, 

kafhi@fh.org. www.fh.org)

새소망교회�,� �K�A�F�H�I에� 구제헌금� �1�2�,�0�0�0불� 기부

새소망교회 안인권 목사(좌)가 KAFHI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우)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했다.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휠로우쉽홀)
            오후12:00 (본당)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후 6:00 (토)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성현경 담임목사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후 6:00 (토)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1011 Grandview Ave. #D Glendale, CA 91201
T. (818) 247.4673

제자훈련 (수)오후 8:00
중보기도 (목)오후 7:30
성령집회 (금)오후 8:00

하늘빛 선교교회
배에 생명을걸고 말씀으로 훈련하며 민족과열방을 섬기는 공동체배에 생명을걸고 말씀으로 훈련하며 민족과열방을 섬기는 공동체배에 생명을걸고 말씀으로 훈련하며 민족과열방을 섬기는 공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의해 현재까지 7백50여 교회가 미국 내에 새

롭게 태동했다.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청소년부   오전 11: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전길성 전길성 담임목사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EM) 오전 9:45
권영국 담임목사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후1:3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양성필 양성필 담임목사담임목사

사 우 스 베 이  지 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후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7:45

352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1부예배 오전8:00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예배 오전11:00
유치부예배 오전11:00

9806 Arrow Rt.,Rancho Cucamonga,CA91730
T.(909) 945-9191

마원철 담임목사중고등부예배 오전11:00
영어예배 오후1:00
청년예배 오후2:00
수요예배 오후7:30

인랜드온누리교회

마원철 담임목사

9806 Arrow Rt.,Rancho Cucamonga,CA91730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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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워렌 목사(새들백교회)가 동성애에 대

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

고 있다. 워렌 목사는 27일 자신의 저서 ‘목적

이 이끄는 삶’ 출판 10주년을 맞아 CNN 방송 

‘피어스 모건 투나잇(Piers Morgan Tonight)’

에 출연했다.

진행자인 모건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게이, 레즈비언들은 받아들일 수 있느

냐. 게이들이 날 때부터 그렇다고 믿는가, 아

니면 그들은 게이가 (후천적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그들을 게이로 만든 것인가”라

고 다소 민감한 내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워렌 목사는 “그 점에 있어서는 

판단을 내리기가 아직 이르다. 만약 게이 유전

자가 발견됐다고 해도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

을 것”이라며 “모든 이들은 존엄성이 있고 사

랑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토론을 언제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삶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난 내 

삶 속에 모든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모든 감정에 반

응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상대방의 코를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이것은 내가 실제

로 행동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때로 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감정에 반응하지는 않는다”

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내가 감정을 갖는다고 해서 

이 감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자

연스러움들이 다 내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

고 했다.

워렌 목사는 “성경이 내 삶의 가장 궁극적

인 권위”라며 “성경은 내가 나의 행동을 다스

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레이크포레스트의 새들백

교회에서 2만여 명의 성도를 이끌고 있는 워

렌 목사는, 최근 자신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 출판 10주년을 맞아 많은 매체들과 인터뷰

를 진행하고 있다.

워렌 목사는 같은 날 ‘CBS 더 모닝(CBS The 

Morning)’에 출연해서도 역시 동성결혼에 대

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진행자인 찰리 로즈(Charlie Rose)와 

노라 오도넬(Norah O’Donnell)에게 “동성결

혼에 대한 것은 매우 개인적인 질문”이라며 

“나는 결혼에 관해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있

다. 동성 관계를 갖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결혼을 재정의하

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내게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덧

붙였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

과 기독교인들이 그의 발언에 큰 관심을 보

였다. 

한 네티즌은 “미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어진 율법 중에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 사랑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예수님은 동성애적인 행

동을 옳다고 인정하시지 않지만, 그들의 편에

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예수님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회개할 것을 촉

구하셨다. 또한 지금도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

하고 있다”고 했다.

신디 김 기자

노스캐롤라이나 서쪽에 위치한 지방 대학

의 학교 관계자들이 학내 동호회의 크리스마

스 트리 판매 소식을 전하면서 ‘크리스마스

(Christmas)’를 공휴일을 의미하는 ‘홀리데이

(Holiday)’로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고 있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se Freedom, 

ADF)은 27일 웨스턴 피드먼트 커뮤니티 컬리

지(Western Piedmont Community College) 

동호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학교 측에서 크

리스마스 행사만으로는 나무를 팔 수 없다고 

문구를 수정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ADF 측 변호사는 학교 측이 헌법상에 보장

된 동호회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서신

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매트 샤프(Matt Sharp) 법률 상담가는 “크

리스마스라는 단어를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

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학교 측이 이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동호회는 10월 말까지 “베스트 소사이

어티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팝니다”라는 문구

를 사용했으나 며칠 후 “베스트 소사이어티가 

홀리데이(Holiday) 트리를 팝니다”라고 수정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구를 수정한 베스트 소사이어티는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로부터 비난의 목소리

를 듣게 됐다. 일부에서는 동호회로부터 나무

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연락하기도 했다. 이는 

동호회 모금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

했다.

베스트 소사이어티는 모금 활동을 통해 

NGO단체인 엔젤 트리(Angel Tree)를 지원

하고 있다.

ADF는 “학교 측이 동호회 안내문에 크리

스마스라는 단어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한다

면,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

혔다.

이를 보도한 미국의 크리스천포스트는 “학

교 측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번 

사건은 지난 몇 년 동안 있어 왔던 ‘크리스마

스 전쟁(Christmas War)’의 일부분으로 보인

다”고 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산타모니카 시 당국은 

산타모니카 해안 공원에서 열리는 해안 전시

회에서 매년 진행하던 예수 탄생 기념물 설

치를 단 2개 구역으로 제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ADF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적으로 변호하는 사람들

의 모임이다.

  강혜진 기자    

“동성애�,� 감정� 가질� 수� 있지만� 행동엔� 책임”

현대판� 홍길동�?� 성탄절을� 성탄절이라� 못� 부르고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출판 10주년 인터뷰서 밝혀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바꾼 학교 측과 대립 

美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

혼 금지발의안인 프로포지션8에 대한 그 어떤 

판결도 내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4년 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발의안 프로포지션8을 발의해 통과

시켰다. 그러나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 발의안

이 위헌이라고 판결, 지난 2월 연방항소법원

도 이를 인정했고 연방대법원이 이를 재심하

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금요일 연방결혼보호법인 

DOMA를 위협하는 다수의 사례와 함께 캘리

포니아 주의 프로포지션8에 대해서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프

로포지션8을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

이 드러났다. 이는 마치 일단 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 전문

가들의 견해다. 현재로선 재판부가 이번주 금

요일에 다시 한번 비공식 모임을 갖고 이 문

제를 토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늦어

도 연방대법원이 다음주 금요일 모임을 가질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에 프로포지션8 문제를 

재심할지 안할지 발표하게 된다. 아니면 이 사

안에 대한 검토 시한이 내년 6월까지이므로 

그때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재심을 하기 전까지

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유효해 캘리포니아에

서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아예 재심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된다. 

이에 대해 동성결혼 지지단체들은 일단 환영

하는 분위기이지만 재심 결과가 프로포지션8 

합헌으로 나올 경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

기에 여전히 주의하고 있다..

                김영신 기자 

연방대법�,�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문제에� 침묵

반동성애, 친동성애 지지자 모두 긴장 상태

릭 워렌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0:30
4부예배 오후 12:15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ilovecpc.org

김한요 담임목사5부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2:15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중.고등부 오후 3시
청년부 오후 3시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금요철야예배 오후8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 . (949)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신원규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최상준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대학청년부 오후 1:30

배명환 담임목사

로뎀장로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956-7640   F 714-956-7909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영어예배(1부) 오전 9시30분 
영어예배(2부)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금)오전5시30분,
                  (토)오전6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금요철야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교회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이서 담임목사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박용덕 담임목사매일새벽예배 오전5:30

Youth 예배 오전10:3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남가주빛내리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흩어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묵상예배 오후 2:30
금요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예베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4415 Imperial Hwy, Whittier,CA 90604
Tel: 562-903-2600, Cell:714-600-7700

목요 치유예배  목요일 7:30
금요철야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7:30

1부예배 오전8:00
2부예배 오전10:00
EM/Youth예배 오후12:00
AWANA 오후12:30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최성은 담임목사한어청년부예배 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오전6:0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금요찬양예배 오후8:00 (매월 마지막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손병렬 담임목사 3부예배 오전 11:0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주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30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우대권 담임목사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남성수 담임목사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손인식 담임목사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베델한인교회
우리가크리스천이다.내가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응답하신다.우리가크리스천이다.내가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응답하신다.

O . C . / 얼 바 인  지 역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지 샤론 담임목사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균형잡힌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재화, 생활화,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받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균형잡힌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재화, 생활화,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받는 선교센터

열방사랑선교센터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2:4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17200 Clark Ave., Bell� 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E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가나안장로교회

3부예배 오후 12:4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45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김영길 담임목사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0:00
영어장년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강을 건너 세계로’ ,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 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한종수 담임목사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에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오전6:0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성령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CA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주일묵상예배 오후 2:30
금요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예베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앤드류 김 담임목사앤드류 김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4415 Imperial Hwy, Whittier,CA 90604
Tel: 562-903-2600, Cell:714-600-7700

목요 치유예배  목요일 7:30
금요철야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7:30

SAM CARE INTERNATIONAL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기독일보 12/06/2012 9면 MCYK

2012년 12월 6일 목요일 전면 광고 제 366호12



THURSDAY, December 6, 2012  Vol.366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잠 8:10-11) 13

9년 동안에만 40개국 45개 도시에

서 수천개의 교회를 세운 ‘교회 배가협

회(CMA)’의 설립자이자 한때 한국교

회에 ‘셀그룹’ 열풍을 몰고 왔던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NCD)>의 저

자 닐 콜(Neil Cole)이 <교회 3.0(스텝

스톤)>을 펴냈다.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교회의 재탄

생’을 위해 저자는 목회자 주도의 교

회를 단순하고, 재생력 강하며, 관계 

중심적인 ‘3.0의 교회’로 바꾸라고 주

장한다.

3.0을 말하려면, 1.0과 2.0은 어떤 

교회였는지 아는 것이 먼저다. 저자

는 ‘교회 1.0’을 단순하고 가족적이지

만 ‘닫혀 있었던’ 초대교회 시대, ‘교회 

2.0’을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는 ‘조직

화·제도화’된 교회로 각각 규정하고, 

‘교회 3.0’은 본질이 아니면 무엇이든 

‘해체할 수 있는’ 유기적 교회라고 말

하고 있다.

결국 그의 주장은 콘스탄티노플 황

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교회가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를 맞은 적이 없

었고, 심지어는 종교개혁도 업그레이

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졌지만, 근본 조직체계는 크게 변

하지 않았다. 종교혁명과 더불어 재세

례교 운동이 일어나고 핍박을 받았어

도, 그것은 2.1에서 2.2로 바뀌는 정도

의 변화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상향으로 삼는 ‘초대교회 회복’은? 

“초대교회를 알면 알수록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

리는 결코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

다. 역사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

다. 만약 돌아간다면 최근 성능보다 

더 개선된 버전이어야 한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경험을 토대로 

수많은 개선 작업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돼 왔다고 그는 덧붙인다.

저자는 서양 교회를 ‘타이타닉’에 

비유하면서, 모더니즘 가치관을 받아

들여 직선적이고 방법론적인 길로 열

심히 달려오던 교회는 빙산에 부딪치

고 말았다고 진단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받

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 “하

지만 앞으로 닥칠 일을 예상하여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각 나라들의 치유가 우리 시대

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개선된다면 우

리는 지금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친다.

저자가 말하는 ‘교회 3.0’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가 ‘조직화·화석화된 시

스템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모든 면

에서 교회 시스템을 향상시켜, 초대교

회를 능가하는 교회를 세우려는 시도

이다. 그는 이미 전작 <오가닉 처치(가

나북스)>에서 이와 비슷한 ‘유기적 교

회’를 주창했지만, 이번 책에서는 과

거보다 더 많은 과업을 수행할 수 있

는 길을 주로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유기적 교회’에 닥치

는 구조적 문제를 먼저 나열한다. 교

회 목표를 ‘모으는 교회에서 보내는 

교회로’ 정하고, 교회 성장은 ‘더하기

에서 곱하기로’, 교회 형태는 ‘전통적 

형태와 중앙집권화에서 네트워크와 

분권화로’ 각각 제시하는 것.

실제적 문제도 제기한다. 전도의 경

우 ‘불신자 끌기에서 촉매 운동으로’, 

세례와 성찬식은 ‘관행에서 실천으

로’, 주일학교는 ‘믿음의 교실에서 믿

음의 가정으로’, 이단 문제는 ‘유식한 

목사에서 유식한 교인으로’, 재정 문

제는 ‘십일조에서 온전한 헌신으로’ 

등으로 ‘다소 위험할 수 있는’ 패러다

임 변화를 촉구한다. 내용 중에는 “빨

리 세례를 주라”, “세례는 구원의 전

제 조건이 아니다”는 등 도발적인 주

장들도 적지 않아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저자는 “이미 교회 3.0이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어딘

가에 들어가 숨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위력적인 역사에 동참하거나 둘 중 하

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그러나 당신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는

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단순·가족적이지만 닫혀 있던 1.0, 조직화·제도화된 2.0을 넘어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원

폴 트립 | 두란노 | 288쪽

저자는 우리가 현재를 

초월해서 살아야 할 존

재임을 강조한다. 이 

영원의 메시지가 깊이 

뿌리내리면, 세상에서 

살되 말 그대로 세상 

것이 아닌 것을 위해 

경외감과 기쁨으로 살

게 된다고 말한다. 영원을 잊고 사는 우리들

에게 영원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들려주며, 

오늘을 천국으로 살게 만들 것이다.

21세기 선교신학의 성경적 재구성 

이훈구 | 올리브나무 | 364쪽

포스트모던 시대에 기

독교의 복음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21세

기 들어 오히려 날이 

갈수록 가지를 뻗어가

며 다원적으로 성장하

고 있는 선교신학은 어

디에서 중심과 뿌리를 

찾을 것인가? 성경으로 돌아가, 지구촌의 모

세혈관에 이르기까지 큰 사랑을 펼치기 위

한 방법과 전략을 재구성한다.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김재성 | 킹덤북스 | 671쪽

16세기 유럽의 종교개

혁을 체계적으로 정리

한 최고의 신학자가 바

로 요한 칼빈이다. 이 

책은 칼빈의 역동적인 

생애와 종교개혁의 현

장을 종합적으로 제시

할 목적으로 쓰여졌다. 

칼빈이 남긴 참된 교훈을 배우고 읽어서 신

앙의 유산으로 삼는다면 가장 참된 기독교, 

가장 순수한 교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행복한 동행

김호진 | 쿰란출판사 | 328쪽

군산영광여고 교목으

로 섬기는 저자가 매일 

오전 경건회 시간에 나

눈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된 내용들과 많은 책들

에서 얻은 자료들을 조

각조각 모아 만들었다.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

우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담은 책이다. 이 

책에 담긴 여러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희망

과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 3.0: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교회의 재탄생을 위해

닐 콜 | 스텝스톤 | 416쪽

신  간추천

책으로 통  하는 새로운 세상
북새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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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둠이 싫습니다. 어둠에서 희

망은 태양빛입니다. 빛은 생명을 상징

하고 어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 들어오

면 어둠이 떠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찾아옵니다. 그 빛되신 주님을 환영하

고 인정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 스타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눈

이 열립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성령

님이 보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시각장애우일 것

입니다. 아무 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 인생의 슬픔입니다.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는 그녀의 자서전에서 “들을 수 

없다는 것보다, 말할 수 없다는 것보

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 내가 오직 볼 수만 있다면”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후일 앤 설리번 선

생의 도움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된 

후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내 육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정 우 성  목사 
남가주광염교회

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 더 큰 비극

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

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

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의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아

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

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눈

이 열려 새 세상을 보게 된 새 사람”

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눈을 열어 새로운 세

상을 보게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무거워도 성탄의 계

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보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 한가지만으로 감사해야 할 사람들

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쓴 수필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Three days to 

see)”을 읽어 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

니다. 리더스다이제스트 지는 이 글

을 20세기 인류가 쓴 가장 위대한 에

세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지요. 

“내게 만일 3일만 볼 수 있는 능력

이 주어진다면첫째날, 나는 나에게 

친절과 따뜻함, 그리고 우정을 통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 준 사람

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둘째날,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아침으로, 낮으로 바뀌며 지구

가 깨어나는 그 경이로움을 지켜보

고 싶다.

마지막 셋째날, 다시 나는 일찍 일

어나 동트는 아침을 지켜보며 이날의 

새로운 계시를 기다리며 체험하고 싶

다. 이날 나는 무엇보다 이웃 사람들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거리

의 풍경, 강이 흐르는 모습, 보트가 떠

내려 가는 모습도, 높이 솟은 탑, 엠

파이어 빌딩의 모습도 보고 싶다. 그

리고 뉴욕 5번가에서 시작하여 슬럼

가도 그리고 외국 문물이 숨쉬는 곳

들도 보면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싶다. 

마지막으로 밤중이 깊어가 나의 마

지막 밤이 문을 닫을 때 나는 이 사

흘간 보았던 모든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

이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평생을 산 여인이 한 아름다

운 스승 설리반을 만나 이토록 눈물

겨운 감사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당

신과 저의 감사는 무엇이어야 할까

요?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 새 세

상을 보게 하신 위대한 스승, 예수 그

리스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고자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조금 아픔이 있어

도,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지 않을 

까요? 예수님만이 어두운 내 인생에 

새 빛을 비춰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복

을 받으십시요. 성탄의 계절, 예수님

의 빛이 세상에 환하게 비추기를 바

라면서.

한국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

서 미국에 온 사람들 경우에 가

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문화적

인 충격일 것이다. 여기에는 언

어적 충격도 있고, 사고방식의 

충격도 있으며, 때로는 일상의 

삶에서 사소하게 만나는 생활의 

습관 같은 충격도 있다. 나의 경

우에도 미국에 오자마자 많은 문

화적인 충격을 겪어야 했다. 미

국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

게 사용하는 것인데 나 같은 이

민자에게는 매우 어색하고 낯선 

생활방식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재채기 할 

때 옆에서 “God Bless You!”라

고 반응하는 것이다. 맨처음에

는 이것이 너무도 이해되지 않

았다. 왜 재채기를 하면 “하나님

의 축복이 있기를”이라는 뜻의 

“God Bless You”를 하는가? 미

국 생활 한참이 지난 후에 미국 

친구로부터 그 이유를 듣고서야 

이해가 되었다.

그 친구의 설명에 의하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중세 유

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중세 유럽 당시의 사람들

은 재채기를 심하게 하면, 순간

적으로 그의 영혼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사람의 몸 밖에

는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데, 재채기를 통해서 튀어나온 

영혼은 무방비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기 쉽

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마귀가 그 사람의 영

혼을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빨리 그 영혼을 보

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재채기를 하는 사

람을 향하여 “God Bless You”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설명이 얼마나 근거가 있

는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을 

들으면서 한가지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다. “God Bless You” 

라고 복을 빌어 주는 것은 단순

히 “복 받아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특별

히 보호하시도록 빌어줄 때, 그

것이 상대를 위한 진정한 축복

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의 의

미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

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

시면서,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

어 살기를 원하셨다. 복의 근원

이 되는 삶이란 자신으로 인하

여 다른 이도 하나님의 복을 누

리게 하는 삶을 말한다. 우리 성

도는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서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

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복을 전

하는 축복의 기회들을 많이 얻

게 된다. 자녀들을 향하여, 교우

들을 향하여, 일터와 직장의 동

료들을 향하여 축복할 시간이 

많아진다. 이런 축복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먼

저 정리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

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복은 그

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

아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으

로 날마다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God Bless 

You”는 재채기 할 때 뿐만 아니

라, 나의 자녀와 나의 교우와 하

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친

구들을 만날 때마다 외치고 또 

외쳐야 할 성도의 바른 축복의 

선언임에 틀림없다.

재채기와 God Bless You

남 성 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하얀 구름 피어오르는 청아한 호수

유유히 걷고 있는 기암절벽 아래의 

맑은 강물

경쟁하듯 속세의 모든 때를 짊어지고 

삼켜버린다

위대한 시의 언어는

경이로운 자연의 산물이듯

높고 깊은 찬양은

형언할 수 없는 조물주에 대한 표현이다

오색의 기운으로 산천에 흐르는 

신의 섭리는

언제나 체감되는 필설의 부족함으로 인해

풍성의 근원 앞에 경외를 노래하게 한다

끝 간 데 없이 흐르는 오묘한 우주

그 신비로움에 머리 저절로 숙여지고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은총의 감동은

성스러운 경외가 되고 

숭고한 안개꽃이 된다

제단을 보혈로 덮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사랑

자비로우시며 신비로우신 그 분 앞에

우리의 노래는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된다

은총의 감동

박 용 덕  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서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전기이지만 전기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는다. 그 문체는 매우 단순

하지만 내용은 매우 심오하다. 요한복음에는 

앞의 세 공관복음에는 없는 가나의 혼인 잔치, 

니고데모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다의 

병자, 나사로의 부활 등 이 복음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적들이 있다. 

또한 14,15,16,17장의 내용은 주님의 고별 

설교로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들이다. 요

한의 책은 내적으로 매우 깊이 있는 생명을 다

루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깊은 

생명의 체험을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다. 실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보충하는 책(supple-

ment)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

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의 많은 표적 중에서 특별히 일곱 가지를 

선택하여 실었다. 1.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2.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3. 혈기 마른 병자

를 고치심 4. 오천 명을 먹이심 5. 물 위로 걸

어가심 6.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심 7.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심. 

이 책에는 ‘믿는다’라는 동사가 98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데 그 중점이 있다. 대신에 이 책에는 예

수의 세례 받으신 것, 40일의 시험, 산상수훈, 

천국 비유, 변화산상의 사건, 겟세마네의 고민 

등을 생략하였다. 분명히 요한은 그의 위임에 

충실했던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서 예

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서(왕, 종, 사람) 서술

했지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일 뿐 아

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세 권의 공관복음은 AD 50-60년에 썼지만 요

한복음은 그로부터 20-30년 후인 90년경에 

기록되었다. 요한은 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

나이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요한복음

과 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

신임에도 그 문체가 대단히 깊고 비밀스러운 

계시를 담고 있음에 놀라게 된다. 

제1장 

1-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

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

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요한이 기록한 단

순한 문체인 요한복음은 때론 한 문장도 이

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여기서 말씀(로고

스)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요20:31). 태

초란 영원 과거(eternity past), 즉 창조와 시

간이 있기 전의 ‘영원’을 말한다. 따라서 요한

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

조시점의 ‘태초’보다 더 오랜 ‘태초’이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며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가 영원 전에 존재하시던 ‘말씀’

이라고 말한다.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구

약의 여호와(Jehovah)와 신약의 예수(Jesus)

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묻는다. 그 대답

은 이러하다. 신약의 특히 요한의 복음서에서 

영원 전에 예수는 바로 그 여호와이시다(요

8:24, 28, 출3:15 참조). 그분은 아브라함이 나

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요8:58). 바로 이렇

게 요한은 그들과 함께 3년 반이나 계셨던 예

수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요한은 왜 예수를 말씀이라고 표현

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하여 요한이 특별히 

설명한 것이 없으므로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

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의 복음서를 읽으며, 

또 서신서와 계시록을 읽으며 그의 성품이 매

우 자상하고 섬세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요

한일서 1장에서 그는 예수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다. 자기는 그 분

을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봤다고 

말한다. 그는 예수를 자세히 주목하면서 만지

면서 살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분이 영원 

전부터 존재한 말씀임을 확신했다. 그는 그 분

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의해서 들었다. 그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 마디 한 마디 

헛된 말이 없었다.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되

지 않는 것이 없었다.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

야 나오라” 부르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

덤에서 걸어 나왔다. 한 마디 말로 바람과 파

도가 잠잠하였다. 요한과 제자들은 그 분에게

서 창조주의 권위의 말씀을 보았을 것이다. 요

한은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 앞에 서 계셨던 

그 예수가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

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게 되었던 바로 그 말씀이시

라는 것을 보았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을 나눌 수 없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과 지위가 있으면 그 말에는 그 사람의 능

력과 권세가 실린다. 요한은 3년 반 동안 수많

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에게서 전능자의 권세

와 위엄과 능력이 실린 말씀을 들으며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믿었다.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을 열 때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다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의 족보와 출생을 말한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족보나 출생 문제를 논하지 않는

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원

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으로 말해야 하기 때

문이다. 예수님은 두 면이 있으시다. 우리 같

은 혈육을 입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 

분은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

음은 마태, 마가, 누가(공관복음이라고 한다)

와 달리 그리스도의 신성(divinity, 하나님이

심)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누가는 인자로 각각 

예수의 인성(humanity)의 다른 면을 강조하

여 말한 반면 요한은 예수의 하나님이심을 증

명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분의 아

들 예수와의 삼위일체적인 비밀도 약간 들여

다 볼 수 있다. 성부와 성자는 구분이 있지만 

또한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

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함께 계신 존재이니’ 

성부와 성자의 구분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기

에 예수는 창세 전부터 성부의 사랑하는 아

들인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곧 하

나님이시니라”고 하여 본질상 성자와 성부는 

나눌 수 없는 한 분이라고 말한다. 이 삼일성

(trinity)의 비밀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도 없고 어떠한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다. 하

나님은 물질적인 한계 안에 있는 분이 아니

기 때문이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

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이

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께서 창조의 근본이심

을 말하고자 한다(계3:14). 예수가 누구인가? 

요한은 그가 바로 창조의 장본인이라고 선포

한다. 이것은 매우 위대한 선언이다. 예수! 그 

분이 바로 창조의 주인이라는 말이다. 온 우

주와 만물, 그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 모든 것

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

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

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

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

으라고 보내셨다.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

님의 입의 말씀이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나눌 수 없다. 14절에 보면 예수는 말씀이 육

신이 되신 분이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은 한 

절 한 절이 보통 말이 아니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나 여러분의 목숨

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이 아니다. 참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요11:25, 14:6). 

우리의 생명은 영원 안의 그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영생)이 아니다. 그저 유한한 물

질세계에 잠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이다. 그

러기에 온전한 생명으로 간주할 수 없다. 요

한은 예수 안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

고 선포한다.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 생명을 얻는 문제

를 많이 말했다.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

도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나는 부활이

요 생명이다’,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

명을 얻게 된다.’ 생명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

디에 생명이 있는가? 말씀(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생

명’을 얻게 된다. 이 ‘생명 얻는 것’을 가리켜

서 ‘거듭나는 것’이라 말한다. 오늘날 많은 사

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생명’ 얻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를 믿으면 ‘생명’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

터 이 생명을 얻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에

덴동산에 ‘생명나무’ 실과를 놓아두었고 그것

을 먹으면 생명 얻고 영생을 하도록 되어 있

었다. 그 생명이 결국 그리스도이다. ‘나는 길

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다. 사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인 것이다. 사람은 지어질 때

부터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

고 그리스도를 담도록 지어진 존재이다. 그래

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이라고 하는 것이다(고전3:16).

오피니언 칼럼제 366호 2012년 12월 6일 목요일 15

유동근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유 동 근

한국 온누리선교교회 목사

<제1회> 요한복음 1장

유동근 목사는

유 목사는 대전고와 충남대학교·경영대

학원을 졸업하고, 美 퍼시픽 신학대학원

(Th.M., D.D.), 워싱턴 신학대학원(Th.D.) 

등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온누리선교교

회 담임목사, 美 퍼시픽 신학대학원 교수, 

국제선교신학연구원(IMC) 학장, 예장 국제

선교연합총회 총회장, 글로벌부흥협의회 

총재 등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마태·마가·누가복음, 요한복

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

디아서 등 신약 전권을 강해해 책으로 펴

냈고 창세기, 모세5경, 여호수아·룻기, 사

무엘상하, 전도서·아가서, 이사야, 예레미

야·애가, 에스겔 등도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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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와 ‘남성육아휴직’은  

올해  한국의 중요한 이슈들이었

다. 출산장려가 국가의 중요시책이

다 보니 육아에 대한 아빠들의 참

여가 절실한 것이다. 때문에 보건

복지부에서는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여 아빠들의 육아참여 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빠육

아’의 현실은 어둡다. 여성들의 육

아휴직에 대한 처우는 많이 나아지

고 있다 하지만, ‘남성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담한 것이 현

실이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는 여전히 말도 꺼내지 못하는 실

정이다.

그렇다 보니, 육아에 관심이 많

은 아빠라 하더라도, 환경이 허락

하지 않거나 방법을 몰라 육아에서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아빠의 모습은 ‘돈 

벌어다 주는 사람’, ‘밖에 있는 사

람’,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 등으로 

표현되곤 한다.

그런 가운데 “아빠의 육아참여

가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운다”다

는 연구결과가 교육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아빠육아’의 바

람이 불고 있다. 엄마와는 다른 아

빠의 역할을 통해 아이의 사회적 

경험이 풍부해지고 대인관계도 좋

아진다는 것이다.

실제 신체를 이용한 놀이를 많이 

해주는 아빠를 둔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는 연구결과

도 있다. 아빠와 오랜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활동성도 뛰어나고 사람

을 대할 때 생기는 여러 갈등도 잘 

이겨낸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학자 중의 한 

명인 임영주 박사가 펴낸 책 <아이의 

사회성 아빠가 키운다> 역시 ‘아빠육

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임 박사가 만

난 여러 유형의 부모와 자녀 이야

기를 바탕으로 아빠로서 아이에게 

쉽게 다가가는 법을 자연스레 깨닫

게 한다. 또한 각 장 마지막에는 아

이와 놀며 소통할 수 있는 조언을 

넣어 이해를 돕고 있다.

  임 박사는 “학교폭력, 왕따 문

제 등이 많은 부분 아이들의 사회

성 결여에서 비롯됨을 볼 때, 이제

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참여가 절

실한 시대가 되었다”며 “아빠의 육

아참여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큰 

힘을 발휘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한

몫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임 박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빠의 역할 또한 바뀌어 왔

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아빠의 권

위는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

하며 “오랜 기간 육아교육 현장에 

몸담아 오면서 맞닥뜨린 다양한 에

피소드와 육아노하우를 전하기 위

해 <아이의 사회성 아빠가 키운다>

를 펴내게 되었다”고 출판 이유를 

밝혔다.

                              오유진 기자

오미자(五味子)는 다섯 가지 맛을 가졌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 맛이 대표적이고, 기운을 수렴시키는 특성이 있습니

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든지 기운을 소모해서 풀어졌을 때 오미자를 

복용하면 기운이 납니다. 한약을 먹을 때 떫은 맛이 나서 인상을 쓰

게 만드는 대표적인 약재인데요, 평상시에 먹을 때는 끓이지 말고 

그냥 물에다 우려내서 먹으면 맛있게 음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맛이 있어 오장육부에 골고루 작

용하면서, 퍼진 기운을 모아주는 오미자. 꼭 기억하세요.

상큼한 모과 향은 맡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줍니

다. 모과는 알레르기를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

과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관절염을 억제

하거나, 근육통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근육피로가 많으신 분들께는 

모과차가 좋겠습니다. 약재로 쓸 때는 비위가 나쁘면서 근육이 나쁘

신 분들께 주로 처방합니다. 모과의 방향성이 비위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랑한의원 박용환 원장

우울증은 춥고 캄캄한 마음을 

부릅니다. 겨울철 추위가 점점 몰

려오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 상

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

다. 모르는 사이에 얕은 우울감은 

우울증으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憂鬱症, depression)은 

병리적인 수준의 우울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

분을 느끼는 우울감과는 다릅니

다. 우울증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

르에피네프린 등 신경전달물질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일어나게 됩니

다. 그리고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

회학적, 약리학적, 병리학적 요인 

등은 이러한 불균형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릴 적 당한 사고나 폭행, 

학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

마는 이후 성장하면서 우울증으로 

발전될 확률이 8~10배 높다고 연

구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을 시 인

간의 뇌에서 단백질의 손상이 일

어나며 이를 신경영양인자를 통

해 치료하지만, 정작 깊은 트라우

마로 인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

게선 신경영양인자의 양이 정상인

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세로토닌 

합성률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발

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를 받으면 인체는 세로토닌 사용

량이 증가하는데, 여성인 경우 세

로토닌이 상대적으로 쉽게 고갈되

기 때문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

우에도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높습

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상처는 스트

레스에 취약한 성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성

격이나 인지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높습

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노

출될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발병률

이 높습니다. 고혈압제, 항불안제, 

마약, 중추신경흥분제 등과 같은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

니다. 우울증의 주증상은 심한 우

울감, 무기력감, 불안, 흥미의 저하, 

식욕장애, 수면장애, 자살 충동 등

입니다.

자신이 가치없다고 느끼게 되

고 부적절한 죄책감 등에 휩싸이

게 합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

어지고 과체중이나 저체중 등으로 

체중의 변화가 심각한 정도이거

나 만성 피로감, 불면증과 과수면

증 등을 겪기도 합니다. 신체적 증

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두통, 소화

불량, 목과 어깨결림, 가슴답답함 

등의 증상이 흔히 있습니다. 가끔

은 분열 증상처럼 망상이나 환각

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계절적인 흐름을 타는 우울증

도 있습니다. 계절성정동장애 또

는 SAD라고도 합니다. 겨울철 우

울증의 경우 햇빛의 양과 일조시

간의 부족이 에너지 부족과 활동

량 저하, 슬픔, 과식, 과수면을 일

으키는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한 

부분인 시상하부는 외부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계절성우울증환자의 경우에는 이

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반

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

습니다.

우울증은 치료되는 질환입니다. 

정신력이 부족한 것이라 여기고 

방치하다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

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우울증 

치료의 첫 관문이 됩니다. 약물치

료도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심

리치료로 가능해집니다. 저의 경

우도 20년 이상 진행되던 깊은 우

울증이 치료된 경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다양한 치

료적인 접근이 완치 확률을 높입

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

법으로 버클리대학 연구소는 환경

을 밝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

다. 직장에서 창문가로 책상을 옮

긴다든지, 창문을 밝게 한다든지, 

햇볕을 즐길 수 있는 남쪽으로 가

서 휴가를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

라고 합니다. 

밝은 환경이 마음의 병을 고친

다는 것이며 마음의 싸이클을 긍

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연

약한 존재들인 것 같지만 창조시

의 위대한 기록에 따르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형

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

입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 환경을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존

재입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가 말

했듯이, 모든 사람은 치료와 성장 

자원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습니

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망했다고 

해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일어설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소망을! 그리

고 당신 안에 있는 창조적이고 역

동적인 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

랍니다. 이 춥고 스산한 겨울의 길

목에서 우울증 치유의 여정을 지

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

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마서 

15:13)”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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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캄캄한 마음 열기

[건강 칼럼]“아빠가 무슨 육아휴직이냐” 는  

 김 부장의 말에…

아빠와� 보낸� 시간� 길수록� 

위기대처능력과� 사회성� 높아져

육아교육� 전문가� 임영주� 박사

저서� 통해� 중요성� 강조

생 / 활 / 한 / 의 / 학

 교육학자인 임영주 박사가 펴낸

<아이의 사회성 아빠가 키운다>는 

 아빠육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H ealth       L i fe HEALTH &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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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등갈비 1파운드, 배추김치 2파운드, 

올리브오일 2큰술, 김치국물 반컵, 

설탕 1큰술, 치킨브로스 3컵, 청량

고추 1개

  

등갈비 김치찌개를 위한

맛있는 양념

물 4컵, 진간장 1큰술, 국간장 1작은

술, 설탕 1큰술, 소주 1큰술, 굵은 소

금 1작은술

1_등갈비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찬물에 충분히 담구어 핏물을 제

거한다. 

2_끓는 물에 생강 약간과 청주를 넣

고 등갈비를 데친 후 건져 준다. 

3_데쳐준 등갈비에 분량의 양념장

을 넣고 잘 무쳐준다. 

  

 

김치찌개 만들기

1_되도록이면 묵은지를 사용한다. 

묵은지는 속을 털어내고 먹기 좋게 

송송 썰어 준비해 둔다. 

2_달구어진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2분 정도 볶아 준다. 

3_묵은지가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

으면 준비한 김치국물을 넣고 뚜껑

을 덮은 뒤 10분 정도 끓여 준다. 

4_어느 정도 끓으면 등갈비를 넣은 

후 분량의 설탕와 치킨브로스를 넣

도 다시 3분간 끓여준다. 마지막으

로 청량고추를 넣은 후 완성한다. 

Cooking Tip

김치찌개를 끓일 때 설탕을 조금 넣

으면 김치의 신맛을 잡아 훨씬 부

드럽다. 

한방 편육 만들기

편육 재료

돼지 목살 2파운드, 된장 3큰술, 건

고추 3개, 청주 3큰술, 간장 2큰술, 

맛소금 1작은술, 통후추 1작은술, 

생깻잎 5장, 마늘 5개, 생강 1쪽, 양

파 반개, 감초 20g, 황귀 2뿌리

만들기

1_분량의 돼지목살은 찬물에 담궈 

핏물을 빼기를 반복한 후 깨끗이 씻

어 준비한다.

2_냄비에 물을 2/3 정도 붓고 돼지

고기를 넣고 건고추, 청주, 간장, 맛

소금, 통후추, 깻잎, 마늘, 생강, 양

파, 감초, 황귀를 넣고 센불로 끓여 

준다.

3_어느 정도 끓었다 싶으면 중간불

로 40분 정도 은근히 끓여주다가 다

시 약불로 불을 줄이고 15분 정도 

더 끓여준다.

4_불을 끄고 10분 정도 뜸을 들인 

다음 찔러서 익었는지 확인한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김치찌개. 등갈비와 묵

은 김치를 푹 지져내면 칼칼한 매운 맛이 그야말로 일품이다. 

쌀쌀한 날씨에 화끈한 맛이 그립다면, 오늘 점심 메뉴는 대략 

이걸로 정해보자. 여기에 한방 편육까지 더하면 손님 대접상

으로도 손색이 없다. 

뜯어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맛있는 재료

단호박 1개, 삼겹살 500g, 당근 1/3

개, 벨페퍼 2개, 양파 반개, 모짜렐라 

치즈 필요량

양념장 재료

고추장 2큰술, 고추가루 1큰술, 간

장 1큰술, 설탕 1큰술, 물엿 1큰술, 

다진 마늘 약간, 다진 파 약간,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다진 생강 1큰술, 

소주 2큰술

1_마켓에서 사 온 단호박은 겉면을 

잘 닦아서 오븐에 380도로 10분 정

도 구워준다. 

2_어느 정도 단호박이 익었다 싶으

면 오븐에서 꺼내어 칼로 단호박의 

윗부분을 사진과 같이 잘라준다. 

3_윗부분을 잘라준 단호박은 스푼

을 이용해 속을 깨끗이 파내 준다. 

 

만들기

1_믹싱볼에 양념장 재료인 고추

장, 고추가루, 간장, 설탕, 물엿, 마

늘, 파,소금, 후추, 생강, 소주 등을 

넣어 잘 섞어 먼저 양념장을 만들

어 놓는다. 

2_미리 준비한 삼겹살은 잘 손질하

여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양념장

과 버무려 실온에서 30분 정도 숙

성시킨다. 

3_분량의 당근, 벨페퍼, 양파는 잘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

비한다. 

4_달구어진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

르고 미리 숙성시켜 놓았던 삼겹살

을 잘 볶아 준다. 

5_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 준비

해 놓은 야채를 넣고 볶다가 다시 

양념장을 넣어 마저 볶아 준다.

단호박 치즈 삼겹살찜 구워내기

1_오븐에 구워 놓았던 단호박에 미

리 만들어 놓은 삼겹살을 1/3 정도 

넣고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 속을 채

워준다. 

2_그 위에 다시 삼겹살을 넣어 같은 

방법으로 단호박 속을 채워 준다. 

3_410도로 미리 가열시켜 놓은 오

븐에 속을 채운 단호박을 넣고 10분

에서 15분 정도 다시 구워준다. 

4_완성된 ‘단호박 치즈 삼겹살찜’을 

우묵한 그릇에 담아 통째로 잘라 삼

겹살과 단호박과 함께 먹는다. 

단호박 치즈 삼겹살찜

등갈비 김치찌개 & 한방 편육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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